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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ttributes of health 
functional food (HFF) selection, and consumption valu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IT) 
workers, and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HFF to improve health by 
making the right choice of HFFs.
Methods: Three hundred forty IT workers in Gyeonggi a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low or high job stress group. The differences in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ttributes of HFF selection, and HFF consumption values were 
investigated,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HFF consumption val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levels and the HFF selection attributes were analyzed.
Results: Job stress levels were high in those IT workers with a length of service < 5 years 
(p = 0.013). The group with lower job stress levels had a higher tendency to consider the 
ingredients contained in HFF products (p < 0.001), and their efficacy (p = 0.047). They also 
showed greater emotional value for a sense of security from consuming HFFs to stay healthy 
(p = 0.047). The group with higher job stress levels had greater epistemic value in that their 
choice of HFFs differentiated them from the other workers (p = 0.036). Higher job stress was 
associated with less consideration of the intrinsic attributes such as ingredients and efficacy 
of the HFF selection attributes (p = −0.113), emotional value of the HFF consumption values 
(p = −0.136), and the functional value such as practicality, price, and safety (p =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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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b stress level influenced the intrinsic attributes through the functional and emotional 
values, demonstrating that the functional and emotional values had appropriat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levels and intrinsic attributes.
Conclusion: Education needs to be provided for workers to relieve job stress and improve the 
functional and emotional values, which contributes to choosing the appropriate H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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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 정의되고 있다 [1].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국민 소득이 향
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기능식품의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4]. 특히 직장인
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의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 및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대
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4,5]. 그러나 직장인들의 주된 건강기능식품 섭취이유가 피로회
복 및 질병예방임에도 불구하고 [6], 지인이나 매스컴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잘못된 인식과 정보 획득 경로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7-9]. 그러므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각적으
로 살펴보고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선택 시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10], 정신건강 상태, 가치관 및 관심도가 식행
동에 영향을 미치며 [11], 식품 관련 측면에서는 제품이 가진 선택속성이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12]. 먼저 정신건강 상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대 직장인들은 과
도한 업무와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으로 업무 수행능력을 떨어트리고 [13], 나아가 직무스트레스는 건강상태를 위협하기도 한
다 [14,15]. 특히 IT 분야 직장인들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빠른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지나친 직무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이들의 신체적 질병과 유의
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질병을 예방하고 건
강을 관리하는 대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6].

선택속성은 사람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상품의 특성을 의미하며 의사결정
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17].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분, 효과 등
의 내재적 속성과 포장 디자인, 광고 등의 외재적 속성으로 분류된다 [12]. 사람마다 각 속성
에 부여하는 중요도가 다르며 각자 추구하는 방향과 관련된 속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18]. 한
편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관계에 대한 연
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 분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
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비가치는 소비자의 사고 및 행위를 이끄는 판단기준의 집합으로, 소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욕구이다 [19]. Sheth의 소비가치 이론에 따르면 소비가치
는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인지적 가치로 구성된다. 기능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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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제품의 기능적, 실용적, 물리적 특성에 의해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이며, 상황적 가치는 

특정한 상황이나 물리적 환경에 의해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이고,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이
미지 및 사회적 집단과 제품이 관련하여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을 일컫는다. 또한 감정적 가
치는 제품이 특정한 감정을 일으키거나 감정상태에 영향을 주어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을 뜻
하고, 인지적 가치는 호기심 또는 지식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에 의해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을 의미한다 [20].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가치는 제품 선택 과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올바른 건강기
능식품 선택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및 

선택에 사회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며 건강 염려가 조절작용을 나타내고 [10], 소비가치가 중
국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19], 건강기능식품의 경제적 가
치가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21]. 즉,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를 통해 제
품 구매와 관련된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 분야 직
장인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소비가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에 직무스트
레스와 소비가치 등 개인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직장인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
택을 통한 건강 증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기간
경기지역에 소재한 IT 분야 연구소에서 재직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단일 기관에서 2019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
였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본 설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 설문지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였
다. 전체 370부를 배부하여 356부 회수하였고, 이 중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340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계획 및 실행의 모든 과정
은 숙명여자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SMWU-1905-HR-033)을 얻고 수행하였다.

연구내용
•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나이, 학력, 근
속기간, 월 평균소득을 포함한 총 5문항을 조사하였다.

•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Chang 등 [22]이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
발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고, 기본형과 단축형 중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
다’,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등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척
도로 평가하였으며, 역채점 문항 (3, 6–8, 10–11, 17–18, 20–24번 문항)은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평균 (표준편차)은 2.29 (0.80)점으로 나타났다. 집단 구분은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2.29점 미만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 2.29점 이상은 직무스트
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질문지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Cronbach's α값
을 산출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0.8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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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은 Seol 등 [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
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총 16문항 중 6문항은 성분 및 효능 등 내재적 속성에 관련한 

문항이며, 10문항은 포장 및 광고 등 외재적 속성에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
에 대한 점수는 ‘매우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에 대하여 하위항목 

중 내재적 속성은 0.88, 외재적 속성은 0.83으로 나타났다.

•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는 Noh 등 [19]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
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실용성 및 안전성 등의 기능적 가치 3문항, 선물용 

구입 등 특정 상황과 관련한 상황적 가치 3문항, 제품이 주는 이미지와 관련한 사회적 가치  

3문항, 제품으로 인한 만족감 및 안정감 등의 감정적 가치 3문항, 호기심 및 차별화된 소비
와 관련한 인지적 가치 3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그렇
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소
비가치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에 대하여 하위항목 중 기능적 가치는 0.61, 상황
적 가치는 0.67, 사회적 가치는 0.87, 감정적 가치는 0.84, 인지적 가치는 0.86이었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각각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χ2-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각각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건강기능식품 소
비가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직무스트레
스 수준과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 

별로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관계에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23]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회귀분석에 의한 매개효과검증을 실시하였
고 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제시된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
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근속기간, 월 평균 소득으로 나누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대해 문항별 점수를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
식이 필요하다’에 대해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
익을 받는다’에 대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data not shown).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
스 수준이 낮은 집단 (2.29점 미만, n = 160), 높은 집단 (2.29점 이상, n = 180)으로 분류하였다.

57https://doi.org/10.4163/jnh.2020.53.1.54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소비가치의 관계

https://e-jnh.org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면, 성별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918). 만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의 비율은 

35.9:43.2:20.9로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가장 많았고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29). 학력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50). 근속경력 5년 미만, 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의 비율
은 48.5:30.6:20.9로 5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근속경력  

5년 미만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3).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의 비율은 16.2:37.6:46.2로 3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고 직무스트레
스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월 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
연구 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2가지 하위요인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문항을 살펴
보면, 내재적 속성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1번 문항)’ (p < 0.001),  

‘제품의 효능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번 문항)’ (p = 0.047)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속성의 문항
들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와 직무스트레스 수준
연구 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와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5가지 하위요인 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문항을 살펴
보면, 감정적 가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은 중요하
다 (3번 문항)’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47). 인지적 가치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건강기능식
품 선택이 중요하다 (3번 문항)’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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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job stress level
Variable Number  

(Total = 340)
Level of job stress χ2 (p-value)

Low (n = 160) High (n = 180)
Sex 0.011 (0.918)

Male 152 (44.7) 72 (45.0) 80 (44.4)
Female 188 (55.3) 88 (55.0) 100 (55.6)

Age (yrs) 7.062 (0.029*)
< 30 122 (35.9) 46 (28.7) 76 (42.2)
≥ 30 to < 50 147 (43.2) 79 (49.4) 68 (37.8)
≥ 50 71 (20.9) 35 (21.9) 36 (20.0)

Level of education 0.358 (0.550)
Junior college graduate or below 88 (25.9) 39 (24.4) 49 (27.2)
Undergraduates or above 252 (74.1) 121 (75.6) 131 (72.8)

Length of service (yrs) 8.636 (0.013*)
< 5 165 (48.5) 68 (42.5) 97 (53.9)
≥ 5 to < 20 104 (30.6) 48 (30.0) 56 (31.1)
≥ 20 71 (20.9) 44 (27.5) 27 (15.0)

Monthly income 15.625 (< 0.001***)
< KRW 2 million 55 (16.2) 21 (13.1) 34 (18.9)
≥ KRW 2 million to < 3 million 128 (37.6) 47 (29.4) 81 (45.0)
≥ KRW 3 million 157 (46.2) 92 (57.5) 65 (36.1)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p < 0.05; ***p < 0.001.



유의하게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36). 반면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의 문항들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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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according to job stress level1)

Variable Level of job stress t (p-value)
Low (n = 160) High (n = 180)

Intrinsic attributes
1.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e ingredients contained in the food. 4.39 ± 0.65 4.07 ± 0.72 4.484 (< 0.001***)
2.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e content of domestic ingredients and the 

country of origin.
3.98 ± 0.96 3.86 ± 0.82 1.183 (0.238)

3.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e efficacy of the food. 4.42 ± 0.72 4.27 ± 0.68 1.996 (0.047*)
4.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e scientific evidence of its efficacy. 3.98 ± 0.91 3.96 ± 0.82 0.274 (0.785)
5.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at the food is suitable for my constitution. 4.06 ± 0.90 3.93 ± 0.84 1.364 (0.173)

Extrinsic attributes
6.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e design aspects of its packaging (color, 

material, etc.).
2.82 ± 1.07 2.87 ± 0.95 −0.485 (0.628)

7.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whose packaging is hygienic and safe. 4.09 ± 0.89 4.03 ± 0.78 0.601 (0.548)
8.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that is easy to store and carry. 3.84 ± 0.97 3.84 ± 0.72 −0.007 (0.994)
9.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that I can buy easily anytime. 3.67 ± 0.95 3.58 ± 0.76 0.970 (0.333)

10.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after listening to a customer consultant's professional 
explanation.

3.39 ± 1.03 3.38 ± 0.92 0.151 (0.880)

11.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e brand image of the concerned manufacturer 
and sales company.

3.74 ± 0.84 3.70 ± 0.88 0.402 (0.688)

12.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that is advertised in the media. 3.11 ± 0.96 3.16 ± 0.92 −0.484 (0.629)
13. I choose a lower priced one if the quantity is the same. 3.70 ± 0.97 3.65 ± 0.91 0.491 (0.624)
14.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after-sales service such as exchange and refund. 3.33 ± 1.02 3.37 ± 0.95 −0.332 (0.740)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1)The scores of the items regarding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are assessed on a 5-point Likert scale, whereby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utral, 4 = agree, 5 = strongly agree).
*p < 0.05; ***p < 0.001.

Table 3.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s according to job stress level1)

Variable Level of job stress t (p-value)
Low (n = 160) High (n = 180)

Functional value
1. It is practical to consume health functional food. 3.87 ± 0.73 3.77 ± 0.73 1.293 (0.197)
2. A reasonable price of health functional food is important. 4.24 ± 0.64 4.11 ± 0.74 1.756 (0.080)
3. The safety of health functional food is important. 4.65 ± 0.60 4.53 ± 0.66 1.790 (0.074)

Conditional value
1. I become more interested in health functional food when people around me or myself get sick. 4.17 ± 0.87 3.99 ± 0.85 1.931 (0.054)
2. I become more interested in health functional food during the holidays and sale times. 3.46 ± 0.98 3.37 ± 1.04 0.767 (0.444)
3. I think health functional food is fine for gifts. 3.84 ± 0.83 3.80 ± 0.76 0.435 (0.664)

Social value
1. I think of people's reactions to consuming health functional food. 3.04 ± 1.22 2.98 ± 1.08 0.431 (0.667)
2. It is important to express my dignity by choosing health functional food. 2.46 ± 1.12 2.52 ± 1.06 −0.559 (0.576)
3. I consider that a health functional food is a good match for my group. 2.35 ± 1.15 2.55 ± 1.12 −1.626 (0.105)

Emotional value
1. The pleasure of consuming health functional food I want is important. 3.43 ± 0.92 3.37 ± 0.96 0.569 (0.570)
2. I feel satisfied with health functional food. 3.44 ± 0.83 3.31 ± 0.90 1.468 (0.143)
3. It is important to feel safe consuming health functional food to stay healthy. 3.88 ± 0.80 3.70 ± 0.82 1.991 (0.047*)

Epistemic value
1. I should buy health functional food that provokes my curiosity. 2.54 ± 0.95 2.67 ± 0.99 −1.167 (0.244)
2. I become fond of health functional food that is unique in design and packaging. 2.43 ± 0.97 2.60 ± 1.02 −1.561 (0.119)
3. It is important for me to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that differentiates me from others. 2.45 ± 1.01 2.69 ± 1.07 −2.107 (0.036*)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1)The scores of the items regarding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are assessed on a 5-point Likert scale, whereby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utral, 4 = agree, 5 = strongly agree).
*p < 0.05.



구성개념들 간 상관관계 분석
직무스트레스 수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하위요인과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하위
요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종속변인인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하위요
인 중 내재적 속성과 유의한 부 (−)적 상관이 있었으며 (r = −0.113; p < 0.05), 매개변인인 건강
기능식품 소비가치 하위요인 중 기능적 가치 (r = −0.134; p < 0.05)와 감정적 가치 (r = −0.136; 

p < 0.05)와도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내재
적 속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기능적 가치 및 감정적 가치에 대한 욕구 또한 강해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개변인인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와 종속변인인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선택속성 하위요인 중 내재적 속성은 소비가치 하위요인 

기능적 가치 (r = 0.509; p < 0.001), 상황적 가치 (r = 0.394; p < 0.001), 사회적 가치 (r = 0.198;  

p < 0.001), 감정적 가치 (r = 0.400; p < 0.001), 인지적 가치 (r = 0.171; p = 0.01)와 모두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능적 가치는 높은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그리고 선택속성 하위요인 중 외재적 속성은 소비가치 하위요인 기능적 가치 (r = 0.262;  

p < 0.001), 상황적 가치 (r = 0.347; p < 0.001), 사회적 가치 (r = 0.503; p < 0.001), 감정적 가치  

(r = 0.426; p < 0.001), 인지적 가치 (r = 0.492; p < 0.01)와 모두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가치는 높은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성개념들 간 회귀분석
직무스트레스 수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간의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행하기 위해 실시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직무스트레스 수준
이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하위요인 중 내재적 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0.225; p = 0.038), 내재적 속성에 대하여 1.3% (t = −2.086; p = 0.038)의 설명
력을 나타내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인 기능적 가치 (B = 0.648; p < 0.001), 

상황적 가치 (B = 0.374; p < 0.001), 사회적 가치 (B = 0.130; p < 0.001), 감정적 가치 (B = 0.345;  

p < 0.001), 인지적 가치 (B = 0.126; p < 0.001) 모두 유의미하게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하위
요인 중 내재적 속성을 예측하였으며, 내재적 속성에 대하여 각각 25.9% (t = 10.879; p < 0.001), 

39.4% (t = 7.877; p < 0.001), 3.9% (t = 3.715; p < 0.001), 16.0% (t = 8.014; p < 0.001), 2.9% (t = 3.190; 

p = 0.00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하위요인인 기능적 가치  

(B = 0.302; p < 0.001), 상황적 가치 (B = 0.299; p < 0.001), 사회적 가치 (B = 0.300; p < 0.001), 감
정적 가치 (B = 0.333; p < 0.001), 인지적 가치 (B = 0.329; p < 0.001) 모두 유의미하게 건강기능
식품 선택속성의 하위요인 중 외재적 속성을 예측하였으며, 외재적 속성에 대하여 각각 6.8%  

(t = 4.983; p < 0.001), 12.1% (t = 6.811; p < 0.001), 25.3% (t = 10.699; p < 0.001), 18.2% (t = 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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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constructs
Variable Mean SD 1 2 3 4 5 6 7 8
1. Job stress 2.29 0.33 1
Selection attribute 2. Intrinsic attribute 4.09 0.65 −0.113* 1

3. Extrinsic attribute 3.51 0.59 −0.090 0.562*** 1
Consumption values 4. Functional value 4.19 0.51 −0.134* 0.509*** 0.262*** 1

5. Conditional value 3.77 0.69 −0.084 0.394*** 0.347*** 0.420*** 1
6. Social value 2.65 0.99 −0.001 0.198*** 0.503*** −0.004 0.360*** 1
7. Emotional value 3.52 0.76 −0.136* 0.400*** 0.426*** 0.374*** 0.521*** 0.428*** 1
8. Epistemic value 2.57 0.89 0.007 0.171** 0.492*** −0.005 0.311*** 0.616*** 0.470*** 1

*p < 0.05; **p < 0.01; ***p < 0.001.



p < 0.001), 24.2% (t = 10.386; p < 0.00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 수
준이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
기능식품 소비가치 하위요인 중 기능적 가치 (B = −0.210; p = 0.013), 감정적 가치 (B = −0.314; 

p = 0.012)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1.8% (t = −2.489; p = 0.013), 1.8% 

(t = −2.515; p = 0.01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반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건강기능식품 하위
요인 중 상황적 가치 (p = 0.122), 사회적 가치 (p = 0.992), 인지적 가치 (p = 0.892)에는 유의미
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중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에 대해 매개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중 기능적 가치 및 감정적 가치 변인의 매개효과
매개회귀분석 중 기능적 가치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1단계에서 직
무스트레스 수준은 기능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β = −0.134; p = 0.013), 2단계에서 기
능적 가치는 내재적 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β = 0.509; p < 0.001), 3단계에서 직무스
트레스 수준은 내재적 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0.113; p = 0.038). 

마지막으로 4단계를 검증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기능적 가치를 독립변인으로 하
고, 내재적 속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능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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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job stress level,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and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R2 t (p-value)
Job stress level Intrinsic attribute −0.225 0.108 −0.113 0.013 −2.086 (0.038*)

Extrinsic attribute −0.162 0.098 −0.090 0.008 −1.655 (0.099)
Consumption value

Functional value Intrinsic attribute 0.648 0.060 0.509 0.259 10.879 (< 0.001***)
Conditional value 0.374 0.047 0.155 0.394 7.877 (< 0.001***)
Social value 0.130 0.035 0.198 0.039 3.715 (< 0.001***)
Emotional value 0.345 0.043 0.400 0.160 8.014 (< 0.001***)
Epistemic value 0.126 0.040 0.171 0.029 3.190 (0.002**)
Functional value Extrinsic attribute 0.302 0.061 0.262 0.068 4.983 (< 0.001***)
Conditional value 0.299 0.044 0.347 0.121 6.811 (< 0.001***)
Social value 0.300 0.028 0.503 0.253 10.699 (< 0.001***)
Emotional value 0.333 0.038 0.426 0.182 8.660 (< 0.001***)
Epistemic value 0.329 0.032 0.492 0.242 10.386 (< 0.001***)

Job stress level Functional value −0.210 0.084 −0.134 0.018 −2.489 (0.013*)
Conditional value −0.177 0.114 −0.084 0.007 −1.550 (0.122)
Social value −0.002 0.165 −0.001 0.000 −0.010 (0.992)
Emotional value −0.314 0.125 −0.136 0.018 −2.515 (0.012*)
Epistemic value 0.020 0.147 0.007 0.000 0.136 (0.892)

*p < 0.05; **p < 0.01; ***p < 0.001.

Table 6. Mediating effect of functional value subscale of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
Step Explanatory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value)
Step 1 Stress level → Functional value −0.210 0.084 −0.134 −2.489 (0.013*)

F (p-value) = 6.193 (0.013*) R2 (adj-R2) = 0.018 (0.015)
Step 2 Functional value → Intrinsic attribute 0.648 0.060 0.509 10.879 (< 0.001***)

F (p-value) = 118.345 (< 0.001***) R2 (adj-R2) = 0.259 (0.257)
Step 3 Stress level → Intrinsic level −0.225 0.108 −0.113 −2.086 (0.038*)

F (p-value) = 4.352 (0.038*) R2 (adj-R2) = 0.013 (0.010)
Step 4 Stress level → Intrinsic attribute −0.090 0.094 −0.045 −0.958 (0.339)

Functional value → Intrinsic attribute 0.641 0.060 0.503 10.651 (< 0.001***)
F (p-value) = 59.617 (< 0.001***) R2 (adj-R2) = 0.261 (0.257)

*p < 0.05; ***p < 0.001.



추가하였을 때, 내재적 속성의 설명력 (R2)은 26.1%로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력이 24.8% 

증가하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59.617; p < 0.001). 또한 이 과정에서 기
능적 가치는 내재적 속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β = 0.503; p < 0.001), 3단계
에서 유의했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내재적 속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β = −0.045; p = 0.339). 따라서 기능적 가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내재적 속성을 완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내재적 속성의 직접효과는 없고, 기능적 가치를 

매개로 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2.434; p < 0.05). 따라서 

Fig. 1A와 같이 기능적 가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내재적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회귀분석 중 감정적 가치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1단계에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감정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β = −0.136; p = 0.012), 2단계에서 감정
적 가치는 내재적 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β = 0.400; p < 0.001), 3단계에서 직무스트
레스 수준은 내재적 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0.113; p = 0.038). 마
지막으로 4단계를 검증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감정적 가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내재적 속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감정적 가치를 추
가하였을 때, 내재적 속성의 설명력 (R2)은 16.3%로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력이 15.0% 증
가하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32.857; p < 0.001). 또한 이 과정에서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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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value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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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ediating effect models for consumption values on the path from the job stress levels (predictor) 
to the intrinsic attributes among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outcome). (A) Functional value 
subscale of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 (B) Emotional value subscale of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 
1)Indicates the path coefficient when controlled by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e value (mediator).



가치는 내재적 속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β = 0.392; p < 0.001), 3단계에서 유의
했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내재적 속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β = −0.060;  

p = 0.236). 따라서 감정적 가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내재적 속성을 완전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내재적 속성의 직접효과는 없고, 감정적 가치를 매개로 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2.393; p < 0.05). 따라서 Fig. 1B와 같이 감정적 

가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내재적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찰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IT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
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소비가치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직장인들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통한 건강 증진의 필요성을 시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및 소득수준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
았고, 근속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선행연구에서 IT 분야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4,25]. 또한 비IT산업체와 IT산업체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IT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 등에 의하여 경력이 

3년 미만일 때 특히 근속비율이 낮으며, 나이가 들수록 좁아지는 입지로 인해 40세 이상인 근
로자의 비율이 낮다고 보고되었다 [26].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을 미루어 볼 때, IT 분야 직장
인의 근무환경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직무스트레스가 건강
기능식품 섭취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문항별로 살펴
보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효능을 고려
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
레스 수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을 함께 살펴볼 때, 만 30세 미만이거나 근속경력
이 짧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중 성분과 효능을 고려하는 경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의 

성분과 기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섭취해야 영양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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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value subscale of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
Step Explanatory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value)
Step 1 Stress level → Emotional value −0.314 0.125 −0.136 −2.515 (0.012*)

F (p-value) = 6.327 (0.012*) R2 (adj-R2) = 0.018 (0.015)
Step 2 Emotional value → Intrinsic attribute 0.345 0.043 0.400 8.014 (< 0.001***)

F (p-value) = 64.229 (< 0.001***) R2 (adj-R2) = 0.160 (0.157)
Step 3 Stress level → Intrinsic attribute −0.225 0.108 −0.113 −2.086 (0.038*)

F (p-value) = 4.352 (0.038*) R2 (adj-R2) = 0.013 (0.010)
Step 4 Stress level → Intrinsic attribute −0.119 0.100 −0.060 −1.187 (0.236)

Emotional value → Intrinsic attribute 0.338 0.043 0.392 7.784 (< 0.001***)
F (p-value) = 32.857 (< 0.001***) R2 (adj-R2) = 0.163 (0.158)

*p < 0.05; ***p < 0.001.



건강기능식품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관심도가 작은 대상자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내재적 속성인 성분과 효능
은 건강기능식품의 본질적인 목적과 가장 밀접한 선택속성으로, 이는 선행연구에서 스트레
스가 클수록 건강 관련 생활습관의 실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함께 미루어 볼 

때 [27],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건강지향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문항별로 살펴
보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감정적 가치 측면에서 건강기능식
품 복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음주 및 흡연량이 많아진다고 보고된 선행연구와 함께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지향적 행동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 [28]. 또한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를 함께 미루어 볼 때, 만 30세 이
상 50세 미만이거나 소득수준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감정
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이 물질적으로 여
유로울수록 제품 소비에 있어서 이를 통해 획득하는 감정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주관적인 

만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고된 바 있다 [29]. 감정적 가치는 다른 소비가치에 비해 소비자
의 정보처리과정보다 경험 및 감정과 관련이 높은데 [19], 감정적 가치에 치중될 경우 건강기
능식품을 소비할 때에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비판적인 사고를 갖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를 고려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
단에 비해 인지적 가치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대한 욕구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놓여 있을 때 물
질의 소유를 통해 해소하려 하며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보상소비성향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되었는데 [30],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기능식품 소비 시에 건강기능식
품의 본질적인 기능에 주목하기보다 타인과 차별화된 제품을 찾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
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구성개념 (직무스트레스 수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하위요인 중 내재적 속
성과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중 기능적 가
치 및 감정적 가치와도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포장 

디자인 및 브랜드 이미지 등의 외재적 속성보다 성분 및 효능 등의 내재적 속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기능적 가치 및 감정적 가치에 대한 욕구 또한 커진다는 결과이다. 선택속
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식품을 선택할 때에 내재적 속성 측면의 품
질보다 외재적 속성 측면의 포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31]. 또한 소비
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젊은 연령일수록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2], 소비가치가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
능적 가치가 높을수록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33]. 본 연구에
서 30세 미만의 연구 대상자가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인지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IT 분야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능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는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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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수준이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중 내재적 속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능적 가
치와 감정적 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 모두 유의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건강기능식품의 내재적 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중 기능적 가치 및 감정적 가
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의 개선을 돕는 것도 내
재적 속성을 고려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재방법이 될 수 있으나, 선
행연구에 의하면 소비가치란 행동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으로써 학습을 통해 얻어지
고 수정될 수 있으므로 [34],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수단-목적 사슬이론에서도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하며, 제품에 관해 제품속성과 제품사용의 결과 및 제
품 사용을 통해 강화되는 가치 세 가지 수준의 지식을 가진다고 하였다 [35,36]. 현재 사업장
에서 직장인의 건강과 관련 교육은 보편화되지 못했으며 형식적인 수준이므로 [37],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직장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지식 습득과 소비가치 확
립을 통해 바람직한 건강기능식품 선택행동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범위에 있어 경기지역의 한 IT 분야 연구소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점
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IT 분야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관
계에 대한 소비가치의 매개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및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약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IT 분야 직장인 34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수준, 건
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소비가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일반적 특성,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소비가치의 

차이를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관계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소
비가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과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제품의 성분, 효능의 내재적 속성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와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의 감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
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 선택이 중요하다
는 인지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 수
준이 높을수록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중 내재적 속성,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중 감정적 가
치 및 가격, 실용성 및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적 가치 (p = −0.134)를 고려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내재적 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
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건강기
능식품 소비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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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식품 선택속성의 관계에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중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분야 직장인들은 직업적 특성 상 지속적으로 스트레
스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기능식
품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통해 효과적으로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소비가치는 소비자
의 사고 및 행위를 이끄는 판단기준의 집합으로, 교육 대상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제
품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성분과 효능 및 안전성 등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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